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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정

2018 – 3054  신문윤리강령 위반 

스포츠서울     발행인  유  지  환  

주 문

  스포츠서울(sportsseoul.com) 2018년 1월 1일자(캡처시각)「현아 기 죽이는 

美친 각선미 자랑한 걸그룹」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처한다.

이 유

  1. 스포츠서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. 

<캡처시각 18. 1. 1. 20:49>

 『현아 곁에서 미친 각선미 뽐낸 13인조 그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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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[스포츠서울] '섹시 아이콘' 현아 옆에서 꿀리지 않은 각선미를 자랑한 그룹이 

있어 화제다.

  우주소녀는 지난달 31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. 201

7 MBC 가요대제전에서 현아와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꾸민 직후 인증샷이었다.

  각선미가 돋보였다. 컬러풀한 글귀가 새겨진 의상을 입은 현아 옆에 자리한 우

주소녀는 각각 흰색 티셔츠에 짧은 청팬츠로 섹시하면서도 매끈한 다리 라인을 

자랑했다.

  13인조 그룹답게 멤버 한 명 한 명이 다 개성 넘쳤다. 대 선배 옆에서도 밀리

지 않는 유쾌한 포즈로 연말을 장식했다. 

  한편, 우주소녀는 내년에 새 앨범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.

news@sportsseoul.com  사진ㅣ우주소녀 SNS』

<http://www.sportsseoul.com/news/read/585778>

  2.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

  위 기사는 우주소녀라는 걸그룹이 인스타그램에 2017 MBC 가요대제전에서 아

이돌 가수 현아와의 컬래버레이션 무대 인증샷을 올렸다는 내용이다. ‘섹시 아이

콘’ 현아 옆에서도 꿀리지 않은 각선미를 자랑했다고 전하고 있다. 

  그러나 뉴스스탠드에는 본문에 올린 사진 중 유독 허벅지를 강조하는 합성사진

http://www.sportsseoul.com/news/read/5857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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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게재했다. 허벅지를 클로즈업한 인물은 누구인지 알 수 없다. 이는 독자들의 

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선정적으로 편집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.   

 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「편집지침」②(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

금지)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   

16)

○ 적용 조항  

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「편집지침」②(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)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

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면배치, 면위치, 크기 등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되

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으로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된다. 

2018년 2월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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